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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
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중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

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
는 방식임.



○ 실제로 공공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
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
음.

○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
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 6,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8배 격
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
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
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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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다시 방점을 찍으며,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균형

발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지방소비세 소폭인상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초(58.2%), 중구(55.3%), 강남(54.9%)

등 재정력이 높은 일부구를 제외하면 강서(21.9%), 관악(19.7%), 중랑(18.2%),

강북(17.2%), 노원(15.9%) 등 대부분 자치구는 10%~20% 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따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강남구, 서초구가 204.3%, 99.1%로 가장 높은 반면 강북구와

성북구가 57.0%, 51.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한 재정력 차이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자치구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2021년 예산은 강남구가 292억원, 강북구가 72억원으로 4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은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측면뿐 만

아니라 구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자치구의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의 균등한 후생증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균형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08년 1조 6,347억원→’20년 3조 961억원)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를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 6,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8배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p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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